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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현·박시은 입양 딸, 전국체전 5위 "장하다"

등록 2025.10.19 17:52:17

박시은·진태현(왼쪽), 한지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입양한 딸이 전국체전에서 5위를 했다.

진태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우리 지혜가 106회 전국체전에서 작년에 이어 5등! 경기도 한지혜 장하다. 멋지다. 경험을 많이

하자!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파이팅"이라고 알렸다.

진태현은 이틀 전에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전에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한지혜가 마라톤 선수로 내일

모레 출전한다. 지혜가 '두 분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 난다. 이 친구에게 만큼은 진짜 좋은 어른이 되

어주고 싶어서 같이 밥 먹고 챙겨주는 가족이 됐다"며 "비록 친아빠, 엄마는 아니지만 훈련 과정을 늘 지켜보고 함께 밥 먹는 식

구로서 끝까지 잘 완주해내길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썼다.

진태현과 박시은은 2015년 결혼, 2019년 대학생 딸 박다비다씨를 입양했다. 박시은은 2022년 임신했으나, 출산 20일을 앞

두고 유산했다. 올해 부부는 한씨 포함 두 딸을 또 입양했다. 진태현은 1월 SNS에 "한 명은 작년부터, 한 명은 오래전 보육원에

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경기도청 엘리트 마라톤 선수와 제주도에서 간호사 준비를 앞두고 있는 미래의 간호사"라며 "아

직 법적 입양은 아니다. 법적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친구들도 있어 일단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청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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